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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要 約 ◇

본고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우려 중의 하나

가 수출이 잘되고 있는 부문에서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국내의 수출기반을 약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輸出入 및 海外直接投資의 構造變化에 관

한 분석을 시도하고 해외직접투자의 要因을 추론하였다.

근년에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進出이 아닌 脫出로 인식하기도 한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

물류비 등 국내의 고비용 구조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는 해외투자에 관한 이러한 시각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企業固有의 資

産 또는 競爭優位를 활용·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본고는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한다. 우선 해외투자는 경쟁우위가 증가하는

부문(본고에서는 수출비중이 커지는 부문)에서 오히려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경

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절충적 패러다임에서의 소유권우위적 요소가 해외

투자의 요인 및 양상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최

대 수출업종인 조립금속·기계장비 부문에서의 해외투자 증가도 이러한 맥락에

서 보면 아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립금속·기계장비부문의 해외

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급률이 높은 중저급·성숙기제품 중심으로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고급제품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선진기술습득을 위해

선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主要輸出業種에서의

海外投資는 오히려 당연하고 내용면에서도 國內經濟의 構造高度化를 저해하지

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향후 정책이 해외직접투자가 國內産業構造의 質的 高度化에 效果的으

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국내 技術基盤의

强化, 高級人力 開發 등을 제안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증가가 국내 고부가 직종

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저부가 직종의 감소를 상회하도록 해야 하고, 이러

한 정책이 실패하면 국내의 고용감소는 불가피하며 고용감소를 우려하여 해외

직접투자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고용사정을 더욱 악화시킬 뿐임을 강조

한다.



Ⅰ . 序 論

근년에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면서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산업공동화를 우려하는 견해도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進出이 아닌 脫出로 인식하기도 한다. 고임금, 고금리, 고지가, 고

물류비 등 국내의 고비용 구조가 우리 기업을 해외로 몰아내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투자에 관한 이러한 시각은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企業固有의 資産 또는

競爭優位를 활용·강화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다. 아직 우

리의 해외직접투자는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수준이나 향후 국제경쟁

의 심화, 다자간투자규범의 제정 등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는 해외투자를 가속화

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외투자요인에 관한 이해는 필수적이라 하겠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한 우려 중의

하나가 수출이 잘되고 있는 부문에서 해외투자가 증가하여 국내의 수출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해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輸出入 및 海外直接投資의 構造變化

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고 해외직접투자의 要因을 추론할 예정이다. 다음 장에

서는 해외직접투자의 요인 및 패턴에 관한 理論을 소개하고, 제Ⅲ장과 Ⅳ장에

서는 우리나라의 수출, 수입 및 해외투자의 구조변화와 이를 토대로 한 해외투

자의 요인분석을 시도한다. 제Ⅴ장에서는 업종별 해외투자요인이 국가별로 다

를 수 있음을 美國, 日本, 獨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Ⅵ장에서는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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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海外直接投資의 要因 및 패턴에 관한 理論

해외투자에 관한 折衷的 패러다임(eclectic paradigm ) 또는 OLI 패러다임1)은

해외투자의 要因 및 패턴을 설명하는 一般的 패러다임으로서 다음의 세가지 接

近을 포괄한다.

첫째는 所有權優位 接近(owner ship advantage approach )이다. 해외투자를

하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타기업과는 구별되는 기업고유의 자산 또는 특성을 지

니고 있다. 예를 들면 特許權, 商標, 經營能力, 노하우 등이 그것이다. 해외투

자는 이러한 기업고유의 자산에 대한 獨占利潤(monopoly rent )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所有權優位 접근의 시각이다. 이러한 소유권우위는

기업 자체뿐만 아니라 國家的, 産業的 특성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活用(exploitation )될 수 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기업고

유의 자산 또는 소유권우위가 중요한 산업에서 그렇지 않은 산업보다 해외투자

가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둘째는 立地的 優位 接近(locational advantage approach )이다. 해외투자가

기업고유의 자산에 대한 독점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면 이는 해외투자가

다른 대안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해외시장에서 기업고유의 자산

에 대한 독점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1) 국내

생산을 통한 海外輸出, 2) 라이선싱(licensing ), 3) 海外子會社 設立이 있다.2)

만약에 생산비용, 수송비용, 관세 등의 요인에 의해 해외생산이 국내생산보다

1) Dunning는 (1988) 참조.
2) 이러한 세가지 대안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합작투자(joint

v enture )는 대안 2)와 3)의 복합된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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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하다면 대안 1)은 기업의 대안에서 탈락될 것이다. 즉 立地的 優位 接近은

기업의 해외투자를 설명함에 있어 立地的 要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셋째는 內部化優位 接近(internalization advantage approach)이다. 기업이

해외투자를 한다는 것은 해외자회사 설립을 통한 해외생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안 2)가 아닌 대안 3)을 선택하는 것이다. 內部化優位 接近은 라이선싱 대신

에 해외직접투자가 선택되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대안 2)와 3)의 선택은 市場

去來와 企業內部去來간의 선택문제이다. 라이선싱의 경우 기술이전이 시장메

커니즘을 통해 시장가격에서 국가간에 이루어지고 해외자회사 설립의 경우에는

기술이전이 기업내부에서 이루어진다. 해외투자를 한다는 것은 내부화에 수반

되는 비용이 시장거래비용보다 낮음을 의미한다.

결국 折衷的 패러다임은 해외투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세가지 요소, 즉 所

有權優位(owner ship advantage), 立地的 優位(locational advantage) 및 內部化

優位(Internalization advantage)가 모두 중요함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소유

권우위가 클수록 이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해외투자하는 유인이 커지고 해외 입

지가 생산과 판매에 유리할수록 해외투자가 늘어난다는 것이다. 절충적 패러

다임은 모든 형태의 해외투자가 위의 세가지 요인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주

장한다. 또한 적어도 몇몇 우위는 국가별, 산업별, 기업별로 차이나게 분포되

어 있고 그것들은 상호작용하며 각 우위의 중요성 및 형태도 시간이 지남에 따

라 변해감을 지적한다.

절충적 패러다임은 기업의 모든 해외활동수단을 포함하며 이들의 선택과정을

설명한다. 즉 직접투자, 수출, 라이선싱 등이 선호되는 경우를 분석할 수 있게

한다. 소유권우위는 세가지 수단 모두에 필수적이며, 내부화우위는 직접투자와

수출간의 선택문제로 만들며, 입지적 우위는 직접투자가 수출보다 선호되는 이

유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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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unning's OLI advantages

1. owner ship- specific advantages

(한 국가의 기업이 타국가의

기업보다 우월한 요소)

재산권, 제품혁신, 생산관리, 조직 및 판매체계,

혁신능력, 해독불능지식, 인적자본의 경험, 기타

노하우

2. in tern alizat ion - incent iv e

adv ant ag es (시장실패에 대응)

탐색 및 협상비용을 없앰; 재산권을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없앰; 중간재 또는 최종재의 품

질을 보장할 필요; 기술의 특성 및 가치에 관한

불확실성 존재; 기술유출을 통제할 필요

3. locat ion - specific v ariable 요소부존; 요소비용; 요소 생산성; 운송비용 및

통신비용; 투자인센티브 또는 이행요건; 인위적

무역장벽; 사회간접자본; 문화적 차이; 연구개발

의 집적; 정부의 경제정책 등

여러 유형의 해외투자를 설명하기 위해 여러 이론들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이

론들은 절충적 패러다임하에서 조화될 수 있다. 이들은 대체적이라기보다는

相互補完的으로 복잡하고 다양한 해외투자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하

에서는 절충적 패러다임 이외의 해외투자 관련 이론을 소개한다.

CRS (constant returns to scale)와 완전경쟁을 가정하는 기존의 비교우위무역

이론(comparative advantage trade theory )은 해외직접투자의 요인 및 양상에

대해서 많은 것을 말해주지 못한다. 비교우위무역이론은 입지적 요소(locational

factors )를 포함하지만 기업간의 완전경쟁을 가정하기 때문에 불완전경쟁적 특

성을 지닌 해외투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으며 해외투자의 요인에 관한 설명

에도 적절하지 못하다.

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와 불완전경쟁(imperfect competition )을 가

정하는 무역이론은 해외투자의 요인 및 양상에 대해 보다 많은 것을 말해준다.

獨占的 競爭이 지배하는 산업에서 각 기업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이의

생산에는 고정비용(예: R&D비용)이 필요하며 따라서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규

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할 때, 해외투자는 제품의 差別性이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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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所有權優位와 국가간의 생산비용, 수송비용, 관세 등을 포함한 立地的要素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규모의 경제와 불완전경쟁을 근거로 하는 무역이

론에서는 해외투자의 요인 및 양상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그리고 내부화에

관련된 요소들(예: 불완전 계약)은 해외투자의 양상에 대하여 보다 현실에 가까

운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Kojima에 의해 시도되었던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거시적 이론3)은 比較優位

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이 이론은 특정국가에서 어떤 생산활동이 가장 효

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비교우위에 의한 직접투자의 평

가를 시도한다. 예를 들어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무역지향적이고 비교우위의

원칙에 일치하기 때문에 투자국과 투자유치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만 미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주로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이루어지고 반무역지향적이며 투

자국과 투자유치국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음을 지적한다. 거시적 이론은 비

교우위이론에 기초하여 相對的 投資收益性(comparative investment

profitabilities )에 의해 해외직접투자의 패턴이 결정됨을 설명한다. 그러나 비교

우위이론이 선진국간의 산업내무역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교우위개념에

기초하는 거시적 이론도 유사한 선진국간의 산업내 직접투자를 설명하지 못한다.

내부화이론(internalization theory )4)의 기본적 가설은 국내와 해외의 생산활동

이 하나의 소유권하에서 운영되는 것이 그렇지 않을 경우보다 더 많은 순이익

을 가져올 때 기업의 해외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기업 부가

가치활동의 水平的, 垂直的 統合을 시장거래에 대한 상대적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설명한다. 내부화 이론은 기존의 이론이 설명하지 못한 선진국간의 직접

투자를 설명하는 데 기여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해외투자의 요인 및 패턴을 설

명하기에는 부족하다.

3) Kojim a (1973) 참조.
4 ) Bu ckley and Ca sson (198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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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non은 製品壽命週期(product cycle)5)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전후의 미국

다국적기업의 해외투자를 설명한다. 혁신의 결과로 얻은 기업의 경쟁우위 또

는 소유권우위는 국가의 요소부존 및 시장의 구조에 의해 결정된다. 제품이

표준화되거나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기업의 경쟁우위는 제품자체의 독자성에서

제품의 생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전환된다. 제품을 모방하는 기

업의 등장은 비용의 효율성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한다. 수요가 가격탄력적이 되

어가고 노동이 중요한 비용요인이 되고 해외시장이 커짐에 따라 생산시설이 해

외지역으로 이전할 유인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수출대체, 역수입 등이 초래된다.

Ⅲ . 輸出 , 輸入 및 海外投資의 構造變化

Ⅱ장에서 소개한 해외투자에 관한 이론은 본 논문의 목적을 위해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所有權優位 接近이다. 所有權優位의 重要

性을 인정하는 OLI 패러다임은 소유권우위에 기초한 경쟁우위가 증가할 때 해

외투자도 늘어남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는 立地的 重要性을 강조하는 立地的

優位 接近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비교우위 무역이론과 거시적 이론의 기초가

되는 입지적 조건을 강조한 소위 비교우위적 접근과 입지적 우위의 중요성을

강조한 OLI 패러다임을 포괄하는 것으로, 입지적 조건에 기초한 경쟁우위가 감

소할 때 해외투자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해외투자에 관한

이러한 두가지 접근과 본장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의 구조변화 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5) Vern on R.(196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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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장에서는 1981년부터 1994년까지의 우리나라 수출입 및 해외투자의 구조변

화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해외투자의 요인 및 양상의 분석을 위한 기초를 제공

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래의 분석에서 주로 사용하게 될 변수 중 輸出比重은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서 어떤 산업의 수출비중의 증가는 타산업에

비해 생산여건 또는 경쟁우위가 향상됨을 의미한다.

1 . 輸出入 및 海外投資構造의 變化 分析

가. 우리나라 輸出入構造의 變化

우리나라의 수출입구조의 변화를 세 시기(1981∼85년, 1986∼89년, 1990∼94년)

로 나누어서 보기로 한다. 1990∼94년 기준으로 주요수출업종인 조립금속·기계

장비, 섬유·의복,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수출패턴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

선 輸出構造를 보면 조립금속·기계장비는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업종으로서 제

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 시기에 걸쳐 40.1%, 43.4%, 48.9%로 증가추

세에 있다. 섬유·의복은 27.4%, 24.7%, 20%로 감소세에 있고, 석유·화학의 경

우는 7.8%, 7.1%, 10.4%로 대체로 상승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발·가죽의

수출비중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음식료품, 가구

·목재 및 비금속의 경우는 수출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輸入構造의 변화를 주요수입업종인 조립금속·기계장비, 석유·화학, 1차금속

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조립금속·기계장비가 제조업 수입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완만한 하락추세에 있다. 석유·화학의 경우는 안정적인 추세이

며, 1차금속은 1990년대에 들어와서 감소추세를 보인다. 섬유·의복의 수입비

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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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우리나라 輸出入 構造의 變化

(단위: % )

1981∼85 (연평균) 1986∼89 (연평균) 1990∼94 (연평균)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음식료품

섬유·의복

신발·가죽

가구·목재

종이·제지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기계장비

기 타

1.5

27.4

7.1

1.3

0.6

7.8

2.0

8.4

40.1

3.8

4.3

3.8

2.1

0.5

2.8

19.7

1.5

10.6

53.8

0.8

1.4

24.7

8.4

0.7

0.8

7.1

1.4

6.4

43.4

5.9

2.5

4.8

1.7

0.8

3.0

20.0

1.5

12.2

52.5

1.0

1.2

20.1

6.5

0.4

0.9

10.4

0.8

6.7

48.9

4.2

3.5

4.9

1.4

1.7

2.6

19.3

1.6

11.6

52.0

1.5

註: 1) 각 업종의 수출 및 수입은 제조업 전체의 수출 및 수입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나. 우리나라 海外投資의 推移 및 構造變化

우리나라의 海外直接投資는 1980년대 이후 꾸준한 增加勢를 보이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해외직접투자의 증가세가 뚜렷해지고 1993년 이후에는 급격

한 증가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1995년 한 해에만 30억달러를 기록하였고 1996

년에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최근에 해외직접투자는 절대액 기준으

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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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海外直接投資의 推移(1981∼95년)

(단위: 백만달러)

우리나라 해외투자의 구조변화를 주요 업종인 조립금속·기계장비, 섬유·의

복, 석유·화학 등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조립금속·기계장비의 경우

해외투자비중이 세 시기에 걸쳐 18.5%, 26.2%, 36.9%로 뚜렷한 증가추세를 보

이고 있고, 섬유·의복의 경우에도 6.5%, 12.7%, 14%로 증가추세에 있다. 단,

섬유·의복은 9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석유·화학은 1980년대 전반

에는 16.5%였으나 1980년대 후반에 6.4%로 감소했다가 1990년대 들어서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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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우리나라 海外投資 構造의 變化

(단위: % )

1981∼85 (연평균) 1986∼89 (연평균) 1990∼94 (연평균)
음식료품

섬유·의복

신발·가죽

가구·목재

종이·제지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기계장비

기 타

5.5

6.5

1.8

19.6

0.0

16.5

28.5

2.4

18.5

2.6

3.3

12.7

3.3

0.7

3.8

6.4

1.1

39.9

26.2

2.6

4.9

14.1

5.2

3.7

2.1

11.4

4.9

7.0

36.9

9.1

註: 각 업종의 해외투자는 제조업 전체의 해외투자에 대한 비중을 나타냄.

다. 輸出入構造와 海外投資構造의 相關關係와 時系列 推移

각 연도별 海外投資比重과 輸出比重의 상관관계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뚜렷

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4>에 의하면 1986년 이후 해외투자비중

과 수출비중의 상관관계는 1987년을 제외하고는 양(+)의 관계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수출비중이 큰 부문에서 해외투자의 비중도 크다는 사실은 해외투자의

부문별 패턴이 수출의 부문별 패턴과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각 연도별 해외투자비중과 수입비중의 상관관계 역시 1980년대 중반 이후 뚜

렷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수입비중이 큰 부문에서 해외투자의 비중도

크다는 사실은 해외투자의 부문별 패턴이 수입패턴과도 밀접함을 의미한다.

이는 수출과 수입의 비중이 전년도에 걸쳐 뚜렷한 양의 관계를 갖고 있음과

무관하지 않다. 수출의 비중이 큰 부문에서 수입의 비중이 크고 해외투자의

비중도 큰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무역패턴과 해외투자패턴이 밀접한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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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갖고 변화해 왔음을 의미한다.

<표 4> 輸出入比重과 海外投資比重의 相關關係와 時系列

수출비중과

해외투자비중

수입비중과

해외투자비중

수출비중과

수입비중

상관계수 상관계수 상관계수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0.05

- 0.20

0.26

0.63
1 )

- 0.24

0.81
1 )

- 0.04

0.89
1 )

0.34

0.88
1 )

0.93
1 )

0.73
1 )

0.90
1 )

0.98
1 )

0.23

- 0.22

0.35

0.83
1 )

- 0.09

0.93
1 )

0.07

0.73
1 )

0.38

0.90
1 )

0.91
1 )

0.68
1 )

0.79
1 )

0.93
1 )

0.62
2 )

0.72
1 )

0.81
1 )

0.84
1 )

0.87
1 )

0.82
1 )

0.81
1 )

0.84
1 )

0.83
1 )

0.84
1 )

0.88
1 )

0.92
1 )

0.93
1 )

0.95
1 )

註: 1) 5% 수준에서 유의(significant )함.

2) 10% 수준에서 유의(significant )함.

라. 主要産業 輸出入比重과 海外投資比重의 推移 및 相關關係6)

1) 纖維·衣服

섬유·의복업종은 제조업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1년에 31.7%를 차지

6) St at ionarity 문제에 대해서는 표본의 크기 (14개)가 매우 작으므로 제대로 검증하

기 어럽다. 1차 차분 (fir st differ ence )의 결과는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석유·화학

의 경우 수출비중과 해외투자비중의 상관관계가 0.56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하고,

비금속은 수출비중과 해외투자비중의 상관관계가 - 0.54로 10% 수준에서 유의하

고, 그 외의 업종에서는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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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조립금속·기계장비업종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의 주력업종으로서의 위치

를 차지하였다. 1981년 이후 섬유·의복업종의 비중이 계속 하락하여 1985년

에는 24%에 이르렀고 그 이후 1989년까지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1989년부

터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4년에는 17.6%에 이르렀다. 수입의 경우 섬유·

의복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도에 3.9%를 기록하고 이후 약간의 등락을 거

듭해오다가 1990년에 들어와서 완만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해외투

자에 있어서는 섬유·의복업종이 차지하는 비중이 1981년도에 9.8%로 여타업

종, 즉 가구·목재, 석유·화학, 비금속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그

이후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고 1984년 이후 완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1988

년에 급증하여 21.4%를 기록하여 조립금속·기계장비 다음으로 주요 해외투자

업종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후 감소추세에 접어들었고 1991년 이후에

다시 반전되어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1993년 이후에는 다시 감소추세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유·의복은 1994년 제조업 해외투자의

12.6%를 차지하여 조립금속·기계장비 다음으로 해외투자의 주요 업종으로 위

치하고 있다. 특이할 만한 사실은 1988년에 수출비중이 감소하고 해외투자비

중은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는 1988년의 노사분규 및 급격한 임금상승으로

노동집약적인 섬유·의복부문의 해외이전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 1990년대 초에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볼 수 있다. <표 5>를 보면 1981년

부터 1994년까지 섬유·의복부문의 수출비중과 해외투자비중의 상관관계는 (- )

이고, 수입비중과 해외투자비중의 상관관계는 (+)임을 알수 있다. 또한 수출비

중과 수입비중의 관계는 (- )임을 알 수 있다. 섬유·의복부문의 수출비중이 작

을 때 해외투자비중이 크고, 수입비중이 클 때 해외투자비중이 컸던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나라에서의 섬유·의복부문 수출입 및 해외투자

의 양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입지적 우위 접근이 가능함을 추론할 수 있다.

- 12 -



[그림 2] 纖維·衣服部門의 輸出入比重과 海外投資比重의 推移(1981∼94)

<표 5> 纖維·衣服의 輸出入比重과 海外投資比重의 相關關係

상관계수

수출비중과 수입비중

수출비중과 해외투자비중

수입비중과 해외투자비중

- 0.64 1 )

- 0.52 2 )

0.69 1)

註: <表 4>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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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組立金屬·機械裝備

電子, 自動車, 造船 등이 주축을 이루는 조립금속·기계장비부문이 제조업 수

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81년에 32%로 섬유·의복부문과 함께 우리나라 최

대 수출업종으로 위치하였다. 이후 1985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고 1985년이후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다가 1989년 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였다. 1994년에

는 이 부문이 제조업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4.2%에 이르러 우리나라 최대

의 수출업종의 자리를 확고히 하였다. 수입의 경우 조립금속·기계장비가 차

지하는 비중은 1981년에 48.8%를 기록하고 이후 1985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1985년 이후 1990년까지 계속 하락세를 보여오다가 1990년

이후 약간의 등락을 보이고 있다. 이 부문은 또한 수입비중이 1994년에 53.1%

를 기록하는 등 최대 수입업종으로서의 자리를 계속 지켜오고 있다. 반면 이

부문의 해외투자비중의 경우 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1981년의 10.9%에서

1987년까지 큰 진폭을 보이다가 1987년 이후 대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다. 1994년 현재 제조업 해외투자에서의 비중이 54.2%에 이르러 최대 해외투

자업종으로 자리잡고 있다. <표 6>을 보면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조립금속

·기계장비부문에서 수출비중과 해외투자비중의 상관관계는 (+)임을 알 수 있

다. 즉 수출비중이 클 때 해외투자의 비중도 컸던 것이다. 위의 결과에서 보건

대, 우리나라에서의 조립금속·기계장비부문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의 양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입지적 우위보다 소유권우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에 의하면 조립금속·기계장비부문의 무역특화지수

는 대체로 전년도에 걸쳐 작은 양(+)값을 갖는다. 이는 조립금속·기계장비부

문의 활발한 産業內 貿易(intra- industry trade)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조립금속·기계장비부문의 산업내 무역적 특성은 독점적 경쟁구조 및 규모의

경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 부문의 해외투자 양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OLI

패러다임이 타당함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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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組立金屬·機械裝備部門의 輸出入比重과 海外投資比重의 推移(1981∼94)

<표 6> 組立金屬·機械裝備部門의 輸出入比重과 海外投資比重의 相關關係

상관계수

수출비중과 수입비중

수출비중과 해외투자비중

수입비중과 해외투자비중

0.30

0.49 1)

0.05

註: 1) 10%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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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組立金屬·機械裝備部門의 貿易特化指數의 推移(1981∼94)

마. 輸出入比重變化와 海外投資比重變化의 相關關係와 時系列 推移

수출입비중과 해외투자비중의 상관관계는 수출입패턴과 해외투자패턴의 관계

를 보는 데는 적절하지만 상관관계가 각 업종의 規模(size)에 크게 의존한다.

따라서 각 업종의 對外競爭力 變化에 따른 해외투자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

해서는 수출입비중과 해외투자비중의 관계보다는 수출입비중변화와 해외투자비

중변화의 관계를 구해야 한다. 각 업종의 수출입비중변화와 해외투자비중변화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질 수 있다.

i업종의 t년도 수출비중변화(△X (i, t))= i업종의 t년도 수출비중(X (i,t)) - i업

종의 t- 1년도 수출비중(X (i,t- 1))

i업종의 t년도 수입비중변화(△M (i,t))= i업종의 t년도 수입비중(M (i,t)) - i업

종의 t- 1년도 수입비중(M (i,t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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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업종의 t년도 해외투자비중변화(△FDI (i,t))= i업종의 t년도 해외투자비중

(FDI (i,t)) - i업종의 t- 1년도 해외투자비중

(FDI (i, t- 1))

<표 7> 輸出入 比重變化와 海外投資 比重變化의 相關關係와 時系列 推移

년도

수출비중변화와

해외투자비중변화

수입비중변화와

해외투자비중변화

수출비중변화와

수입비중변화

상관계수 상관계수 상관계수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 0.16

0.30

0.40

- 0.60 2 )

- 0.51

- 0.71 1 )

- 0.20

0.39

0.40

0.33

- 0.12

0.31

0.83 1)

- 0.15

0.31

- 0.17

- 0.82 1 )

- 0.65 1 )

0.69 1)

- 0.85

0.54

0.75 1)

0.29

- 0.83 1 )

- 0.48

0.67 1)

0.50

0.71 1)

0.40

0.71 1)

0.64 1)

- 0.50

0.00

0.55 2 )

0.42

- 0.23

- 0.14

- 0.62 2 )

0.34

註: 1) 5% 수준에서 유의함.

2) 10% 수준에서 유의함.

각 연도별 수출입비중변화와 해외투자비중변화의 상관관계는 1980년대 후반

부터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7>에 의하면 1989년을 기점으로 수출

비중변화와 해외투자비중변화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양(+)의 관계로 전환하였음

을 알 수 있다.7) 1982년부터 1988년까지 수출비중변화와 해외투자비중변화의

상관관계는 1983년과 1984년을 제외하고는 음(- )의 관계를 보이고 1989년 이후

에는 1992년만 제외하고는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표 8>에 의하면

7)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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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부터 1988년까지의 연평균 수출비중변화와 연평균 해외투자비중변화의

상관관계는 양(+)의 값을 가지나 유의하지 않고 연평균 수입비중변화와 연평균

해외투자비중변화의 상관관계 역시 양(+)의 값을 가지나 유의하지 않다. 1989

년부터 1994년까지의 연평균 수출비중변화와 연평균 해외투자비중변화의 상관

관계는 양(+)의 값을 갖고 유의하다. 1989년부터 1994년까지의 연평균 수입비

중변화와 연평균 해외투자비중변화의 상관관계는 양(+)의 값을 가지나 유의

(significant )하다고 보기 어렵다.

<표 8> 年平均 輸出入比重變化와 海外投資比重變化의 相關關係

연평균(1982∼88) 연평균(1989∼94)

수출비중변화와

해외투자비중변화
0.33 0.67 1)

수입비중변화와

해외투자비중변화
0.24 0.45

註: 1) 5% 수준에서 유의함.

바. 年平均 輸出入比重變化와 年平均 海外投資比重變化의 相關關係

1982년부터 1994년까지 연평균 해외투자비중변화와 연평균 수출비중변화의

상관관계는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뚜렷한 양(+)의 관계이다. 또한 동 기

간의 연평균 해외투자비중변화와 연평균 수입비중변화의 상관관계 역시 뚜렷한

양(+)의 관계를 보인다.

<표 9> 年平均 輸出入比重變化와 海外投資比重變化의 相關關係(1982∼94)

상관계수

연평균 수출비중변화와 연평균 해외투자비중변화

연평균 수입비중변화와 연평균 해외투자비중변화

0.60 1)

0.64 1)

註: 1) 10%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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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主要 結果

위의 구조변화 분석에서 얻은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海外投資構造는 輸出構造와 밀접한 양(+)의 관계를 가진다. 즉 수출비중

이 상대적으로 큰 산업에서 해외투자비중도 상대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나. 1982∼88년까지 연평균적으로 수출비중의 변화와 해외투자비중의 변화는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1989∼94년까지 연평균적으로

수출비중의 변화와 해외투자비중의 변화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여 수출비

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산업에서 해외투자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연평균적으로 수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산업에서 해외투자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섬유·의복의 경우 수출비중이 작을 때(클 때) 해외투자비중이 크고(작

고), 조립금속·기계장비의 경우 수출비중이 클 때(작을 때) 해외투자비중이 큰

(작은) 경향을 보였다.

Ⅳ . 海外投資의 要因分析

본 장에서는 해외투자에 관한 이론 및 구조변화 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우리

나라의 해외투자요인 및 패턴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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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所有權優位의 重要性

해외투자의 요인에 있어서 所有權優位 또는 企業固有의 資産(firm specific

asset )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1988년까지의 해외투자비중변화와 수출비중변

화의 상관관계를 볼 때, 해외투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입지적 우위와 소유

권우위의 상대적 중요성에 차이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1989년 이후의 해외투

자비중변화와 수출비중변화의 상관관계를 볼 때 해외투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

서 소유권우위 또는 기업고유의 자산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1981년부터 1994년까지의 연평균 수출비중변화와 연평균 해외투

자비중변화의 양(+)의 상관관계 역시 우리의 해외직접투자에 있어서 기업고유

자산의 중요성을 뒷받침해 준다. 최근에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조립금속

·기계장비의 해외투자증가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2 . 業種別 海外投資要因의 重要性

업종별로 해외투자요인의 중요성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섬유·의복에서의

해외투자에는 입지적 우위 접근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이 부문의 해외

투자는 가격경쟁력의 약화에 따른 비용절감 목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

다. OLI 패러다임적 시각에서 보면 소유권우의의 중요성은 작고 입지적 우

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조립금속·기계장비부

문의 해외투자에는 기업고유 자산 또는 소유권우의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이 부문의 수출비중과 해외투자비중의 양(+)의 상

관관계에서 추론할 수 있다.

주요업종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소유권우의, 입지적 우위, 내부화우위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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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중요성 및 특성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纖維·衣服 등 勞動集約的 産業

소유권우의 : 기술집약도가 낮고, 제품차별화의 정도가 낮고. 규모의 경제의

특성이 없는 등 소유권우위의 상대적 중요성이 낮음.

입지적 우위 : 낮은 노동비용으로 인한 입지적 우위의 중요성이 매우 큼. 하

지만 운송비용, 각종 투자인센티브로 인한 입지적 우위의 상대적 중요성은 낮

음.

내부화우위 :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크지 않음.

나. 組立金屬·機械裝備 등 技術集約的 産業

소유권우의 : 기술집약도가 높고, 제품차별화의 정도가 높고, 규모의 경제의

특성이 있는 등 소유권우위의 상대적 중요성이 큼.

입지적 우위 : 노동집약적 공정은 낮은 노동비용으로 인한 입지적 우위의 중

요성이 큼. 또한 시장확보의 중요성, 운송비용, 각종 투자인센티브, 선진기술습득

가능성 등으로 인한 입지적 우위의 상대적 중요성이 큼.

내부화우위 :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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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主要輸出業種의 地域別 海外投資要因

주요수출업종인 섬유·의복의 해외투자는 衣類·織物·絲 등을 중심으로 이

루어지고 있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이 부문의 제품은 국내생산제품과 대체로

동종으로 역수입의 증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해외투자요인은 <표

10>에서와 같이 동남아로의 투자는 저임금활용 및 잠재적 시장확보, 북미·유

럽으로의 투자는 시장확보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최대의 수출업종인 조립금속·기계장비가 해외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이 부문에서는 중저급의 성숙기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투

자가 이루어지고, 고급제품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기술습득 목적으로

선진국에서 생산되고 있다. 예를 들면 범용의 T V, 냉장고, VT R 등은 해외이

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대형T V, 대형 냉장고, VT R 4Head 등의 고급제품은 대

체로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지역별 해외투자요인은 <표 10>에서 볼 수 있

듯이 중·저급 제품의 북미·유럽으로의 투자에는 시장확보, 기술습득, 유리한

생산입지 여건 등의 요인, 동남아로의 투자에는 저임금 활용 및 잠재적 시장확

보의 요인이 작용한다. 한편 고급제품의 북미·유럽으로의 해외투자는 대부분

기술습득을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表 10> 우리나라 組立金屬·機械裝備業種 海外投資의 地域別 主要要因

동남아 북미 및 유럽

섬유·의복 저임금 활용 및 잠재적 시장확보 시장확보

조립금속·

기계장비

중저급·저부

가가치제품

저임금 활용 및 잠재적 시장확보 시장확보

기술습득

유리한 생산입지여건

고급제품 없 음 기술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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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은 1995년말 현재 섬유·의복과 조립금속·기계장비의 해외투자 지

역분포를 동남아, 북미 및 유럽의 구분으로 표시하였다. 섬유·의복 해외투자

의 대부분은 동남아 지역(66.8%)에 집중되었고, 조립금속·기계장비 해외투자

는 동남아(49.3%), 북미 및 유럽(47.8%)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11> 主要輸出業種의 海外投資地域 分布(1995년말 현재, 투자잔액기준)

(단위: 백만달러)

동남아 북미 및 유럽 전세계

섬유·의복

조립금속·기계장비

487.7(66.8)

1,312.7 (49.3)

77.5 (11.2)

1,271.4 (47.8)

730.1(100.0)

2,660.3 (100.0)

註: ( )안은 지역별 비중을 나타냄.

資料: 한국은행.

Ⅴ . 業種別 海外投資要因에 관한 外國 事例

본장에서는 업종별 해외투자요인이 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을 논의하기로 한

다. 결과적으로 소유권우위, 입지적 우위, 내부화우위의 相對的 重要性 및 特性

이 國家別·産業別로 다르고, 또한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1 . 日 本

1980년대 초반까지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오다가 1985

년의 플라자 합의 이후 엔고현상 등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1990년

대 초의 세계경제 불황을 겪으면서 일본의 해외투자는 급격히 감소하게 되나

1993년 이후 다시 회복세에 있다. <표 12>는 1982년부터 1993년까지의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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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출 및 해외투자패턴의 변화를 세 시기(1982∼85년, 1986∼89년, 1990∼93년)

로 나누어서 섬유·의복, 화학, 조립금속·기계장비 업종을 중심으로 보여준다.

섬유·의복의 경우 해외투자비중이 1982∼85년의 3.6%에서 1986∼89년에

2.5%로 감소했다가 1990∼93년에는 4.7%로 다시 증가하였다. 화학의 해외투자

비중도 1982∼85년의 11.9%에서 1986∼89년에 10.8%로 감소했다가 1990∼93년

에는 15.9%로 다시 증가했다. 한편 조립금속·기계장비의 경우 1982∼85년의

47.8%에서 1986∼89년에 53.8%로 증가했다가 1990∼93년에는 47%로 감소하였

다. 화학의 경우 수출비중의 변화는 해외투자비중의 변화와 같은 방향으로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조립금속·기계장비의 경우에 수출비중변화와 해외투

자비중변화가 반대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립금속·기계

장비의 경우 1993년에 수출비중이 증가하고 해외투자비중도 증가하여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2> 日本의 輸出入 構造 및 海外投資 構造의 變化

(단위: % )

1982∼85 (연평균) 1986∼89 (연평균) 1990∼93 (연평균)

수 출 수 입 해 투 수 출 수 입 해 투 수 출 수 입 해 투

섬유·의복

화 학

조립금속·기계장비

3.9

5.6

74.3

11.9

26.7

38.5

3.6

11.9

47.8

2.7

5.2

72.9

14.1

20.3

31.4

2.5

10.8

53.8

2.3

5 .8

74.3

14.0

16.0

36.5

4.7

15.9

47.0

註: 1) 각 업종의 수출, 수입, 해외투자는 각각 제조업 전체의 수출, 수입, 해외투자에 대한 비

중을 나타냄.

資料: 1) 수출, 수입 자료는 In ternational T rade (GAT T )를 사용했음.

2) 해외투자 자료는 International Direct Inves tment S tatis tics Yearbook (OECD)을 사용했음.

1982∼93년까지의 각 업종의 수출입비중과 해외투자비중의 상관관계를 보면

화학산업에서의 수출비중과 해외투자비중의 상관관계만이 뚜렷한 양(+)의 관계

를 보인다. 이는 일본의 화학산업 해외투자에 있어서 소유권우위의 중요성이

큼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반면 섬유·의복과 조립금속·기계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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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해외투자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입지적 우위와 소유권우의의 상대적 중요

성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석할 수있다.

<표 13> 각業種의 輸出入比重과 海外投資比重의 相關關係

수출비중과 해외투자비중 수입비중과 해외투자비중

상관계수 상관계수

섬유·의복

화 학

조립금속·기계장비

0.03

0.65 1)

0.07

- 0.19

- 0.35

- 0.21

註: 1) 5% 수준에서 유의함.

2 . 美 國

미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80년대를 거쳐 1993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인다. 미국의 수출 및 해외투자패턴을 섬유·의복, 화학, 조립금속·기계장

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섬유·의복의 해외투자비중은 1982∼85년,

1986∼89년, 1990∼93년에 각각 0.3%, 0.4%, 1.0%로 절대적 수준은 매우 작지

만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화학의 경우 22.6%, 30.9%, 23.8%로 증가했

다가 감소했고, 조립금속·기계장비의 경우 37%, 30.9%, 23.6%로 감소 추세에

있다. 조립금속·기계장비의 경우 수출비중변화와 해외투자비중변화는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섬유·의복과 화학의 경우 1986∼89년에서 1990∼93년까

지 수출비중변화와 해외투자비중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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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美國의 輸出入 構造 및 海外投資 構造의 變化

(단위: % )

1982∼85 (연평균) 1986∼89 (연평균) 1990∼93 (연평균)

수 출 수 입 해 투 수 출 수 입 해 투 수 출 수 입 해 투

섬유·의복

화 학

조립금속·기계장비

2.4

16.3

71.1

8.3

7.4

60.2

0.3

22.6

37.0

2.4

14.3

64.6

8.7

5.6

57.8

0.4

30.9

30.9

2.9

13.3

63.0

9.4

6.6

56.8

1.0

23.8

23.6

註, 資料: <表 12>와 동일.

1982년부터 1993년까지의 각 업종의 수출입비중과 해외투자비중의 상관관계

를 보면 조립금속·기계장비의 수출비중과 해외투자비중, 수입비중과 해외투자

비중의 상관관계가 양(+)의 관계를 보인다. 또한 수출비중과 수입비중도 강한

양(+)의 관계를 가진다. 이 부문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소유권우위의 중요성이

큼을 추론할 수 있다. 이 부문의 낮은 무역특화지수는 산업내무역의 특성을

반영한다.

<표 15> 각業種의 輸出入比重과 海外投資比重의 相關關係

수출비중과 해외투자비중 수입비중과 해외투자비중

상관계수 상관계수

섬유·의복

화 학

조립금속·기계장비

0.43

- 0.15

0.49 2 )

0.28

- 0.08

0.69 1 )

註: 1) 5% 수준에서 유의함.

2) 10% 수준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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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獨 逸

독일의 해외투자는 198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1년에 절정에

이르렀으나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의 수출입 및 해외투자

패턴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섬유·의복의 해외투자비중은 변화가 거의 없고,

화학의 경우 1986∼89년의 31%에서 1990∼93년에는 20.5%로 감소했고, 조립금

속·기계장비의 경우 43.6%에서 48%로 증가하였다. 화학과 조립금속·기계장

비는 수출비중변화와 해외투자비중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표 16> 獨逸의 輸出入 構造 및 海外投資 構造의 變化

(단위: %)

1986∼89 (연평균) 1990∼93 (연평균)

수 출 수 입 해 투 수 출 수 입 해 투

섬유·의복

화 학

조립금속·기계장비

5.6

14.9

54.7

13.6

14.0

42.1

1.7

31.0

43.6

5.8

14.5

55.8

12.7

11.8

46.6

1.7

20.5

48.2

註, 資料: <表 12>와 동일.

1986년부터 1993년까지의 각 업종의 수출입비중과 해외투자비중의 상관관계

를 보면 화학의 수출비중과 해외투자비중, 수입비중과 해외투자비중의 상관관

계가 양(+)의 관계를 보인다. 이 부문의 해외투자에 있어서 소유권우위의 중

요성이 큼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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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각業種의 輸出入比重과 海外投資比重의 相關關係

수출비중과 해외투자비중 수입비중과 해외투자비중

상관계수 상관계수

섬유·의복

화 학

조립금속·기계장비

- 0.03

0.61 2 )

0.21

- 0.52

0.73 1)

0.25

註: 1) 5% 수준에서 유의(significant )함.

2) 11% 수준에서 유의(significant )함.

Ⅵ . 政策的 示唆點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요인을 수출입 및 해외투자구조변화를 중심

으로 살펴보았다. 해외투자의 요인이 복합적이고 해외투자에 관한 이론도 해

외투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충적이라기보다는 相互補完的임을 알 수

있었다.

최근에 주요수출업종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는 많은

학자들 사이에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수출비중이 작은 부문에서의 해외투자는

이해될 수 있지만 수출비중이 큰 부문에서까지 해외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내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러한 우려의 요체이다. 이 논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한다. 우선 해외투자는 경쟁우위가 증가하는 부문

(본 논문에서는 수출비중이 커지는 부문)에서 오히려 더 자주 이루어지는 경향

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절충적 패러다임에서의 소유권우의적 요소가 해외투

자의 요인 및 양상을 설명하는 데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최대 수

출업종인 조립금속·기계장비부문에서의 해외투자 증가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

서 보면 아주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조립금속·기계장비부문의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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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보급률이 높은 중저급·성숙기제품 중심으로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고급제품은 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선진기술습득을 위해

선진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主要輸出業種에서의

海外投資는 오히려 당연하고 내용면에서도 國內經濟의 構造高度化를 저해하지

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정책은 해외직접투자가 國內産業構造의 質

的 高度化에 效果的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해외직접

투자의 증가가 국내 고부가 직종의 증가로 이어지고 이것이 저부가 직종의 감

소를 상회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내 技術基盤의 强化, 高級人力 開發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책이 실패하면 국내의 고용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며

고용감소를 우려하여 해외직접투자를 인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고용사정을 더

욱 악화시킬 뿐이다.

- 29 -



▷ 參 考 文 獻 ◁

韓國開發硏究院, 海外直接投資의 要因·效果 및 政策方向 , 1996.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의 세계화 추진전략 , 1995.

한국은행, 해외투자 통계연보 , 1996.

Buckely , P . J . and M . Casson, The E conom ic Theory of the M ultinational

E nterp ris e , London, Macmillan , 1985.

Caves , R., M ultinational E nterp rise and E conom ic A naly s is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982.

Dunning , J ., M ultinational E nterp ris es, E conom ic S tructure and

International Comp etitiveness , John Wiley Sons , 1985.

, T rade, Location of Economic Activity and the Multinational

Enterprise: A Search for an Eclectic Approach, Exp laining

International P roduction, London, Unwin Hyman, 1988.

Ethier , W ., M odern International E conom ics, Second Edition , W .W . Norton

& Company , 1993.

, T he Multinational Firm, Quarterly J ournal of E conom ics , 101,

1986.

Kim, S ., In Multilateral Rule- Making on Investment an Opportunity : A

Korean Perspective , K DI W ork ing Pap er No.9606, 1996.

Kojima, K., A Macroeconomic Approach to Foreign Direct Investment ,

H itots ubashi J ournal of E conom ics , Vol.14, No.1, 1973.

- 30 -



, Macoeconomic Versus International Business Approach to Direct

Foreign Investment , H itots ubashi J ournal of E conom ics , 23, 1982.

, T rade, I nv es tm ent and P acif ic E conom ic In teg ration : S elected

E ssay s of K iy oshi K oj im a, Bunshindo, 1996.

Krugm an , P . and M ., Obstfeld, I n ternational E conom ics , T hird Edition ,

Harper Collin s , 1994.

Vernon, R. International Investment and Int ernat ional T rade in the Product

Cycle," Quarte rly J ournal of E conom ics , 80, 1966.

OECD, In te rnational D irect I nv es tm ent S tatis tics Y earbook ..

WT O, In te rnational T rad e .

- 31 -



< 附 錄 >

<표 1> 각業種의 輸出入比重과 海外投資比重의 相關關係

(단위: % )

수출비중과 해외투자비중 수입비중과 해외투자비중

상관계수 상관계수

음식료품

섬유·의복

신발·가죽

가구·목재

종이·제지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기계장비

기 타

0.25

- 0.52 2 )

- 0.25

0.57 1)

0.20

0.12

0.18

- 0.43

0.49 2 )

- 0.31

0.14

0.69 1)

- 0.45

- 0.29 1)

0.12

- 0.39

0.07

0.20

0.05

0.82

註: 1) 5% 수준에서 유의함.

2) 10% 수준에서 유의함.

<표 2> 業種別 輸出入 및 海外投資比重의 年平均 變化(1982∼94)

수출비중 수입비중 해외투자비중

음식료품

섬유·의복

신발·가죽

가구·목재

종이·제지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기계장비

기 타

- 0.000841

- 0.010848

- 0.002280

- 0.001846

0.000128

0.003284

- 0.001740

- 0.002711

0.017058

- 0.000202

- 0.0024788

0.0011474

- 0.0006035

0.0011212

- 0.0008953

- 0.0016960

0.0001517

- 0.0006428

0.0033317

0.0005645

- 0.004960

0.002158

0.004587

- 0.015851

0.001223

- 0.016013

- 0.006933

- 0.001734

0.032412

0.00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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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業種別 輸出入 및 海外投資比重의 年平均 變化(1982∼88)

수출비중 수입비중 해외투자비중

음식료품

섬유·의복

신발·가죽

가구·목재

종이·제지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기계장비

기 타

- 0.001351

- 0.011988

0.002274

- 0.002960

0.000160

0.000866

- 0.002464

- 0.004389

0.018384

0.003522

- 0.0061276

0.0012555

- 0.0008269

0.0008476

- 0.0005681

- 0.0003523

0.0003712

0.0010727

0.0042263

0.0001017

- 0.004004

0.016540

0.010611

- 0.028586

0.018738

- 0.024860

- 0.017703

0.000227

0.023613

0.005424

<표 4> 業種別 輸出入 및 海外投資比重의 年平均 變化(1989∼94)

수출비중 수입비중 해외투자비중

음식료품

섬유·의복

신발·가죽

가구·목재

종이·제지

석유·화학

비금속

1차금속

조립금속·기계장비

기 타

- 0.000247

- 0.009518

- 0.007594

- 0.000547

0.000464

0.008125

- 0.000896

- 0.000753

0.015511

- 0.004547

0.0017781

0.0010212

- 0.0003429

0.0014405

- 0.0012771

- 0.0032638

0.0001043

0.0026443

0.0022881

0.0011045

- 0.006075

- 0.014622

- 0.002441

- 0.000994

- 0.019212

- 0.005691

0.005633

- 0.004021

0.042678

0.0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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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각業種의 輸出入比重과 海外投資比重의 推移(1981∼94)

1) 음식료품

2) 신발·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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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구·목재

4) 종이·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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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유·화학

6)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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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차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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